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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열두째주 :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- B 

 

 

1. 죄의 성질(The Substance of sin) 

 

2.1 죄는 왕노릇한다. 

죄는 인간 밖에 있는 외적인 힘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? 

 

 

로마서 5 : 21  

 

 

 

 

 

죄는 죄를 증진시키는  힘이 있음을 설명해 보시오.  

 

 

약 1:15 

 

 

 

 

 

2.2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. 

 

죄는 무엇을 사용하여 권세를 행사합니까?  

고린도전서 15 : 56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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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말은, 율법이 악한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, 죄는 율법을 사용하여, 죄의  

정욕을 일으키고, 죄인을 참소하고, 사망으로 정죄한다는 말입니다.  

 

 

2.3 죄의 종은 우리의 옛사람이다.  

 

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신령한데, 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아래 팔리게 됩니까? 

 

로마서 7 : 5 

 

 

 

 

 

2.3.1 내속에 거하는 죄(Indweling Sin) 

 

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본성 안에 죄가 들어와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. 인간의 내면에 

거하는 죄를 육이라고 합니다. 타락한 아담은 후손에게 육을 물려 주었습니다. 이 육이 인간 각 사람 안에서 

인격화 한 것을 옛사람-Old Person-이라 하며, 이 인격의 속성이 육[flesh, sarx, eg. 

soma(=body)]입니다.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본성은 선하나, 육으로 인하며, 완전히 

더럽혀졌습니다. 타락한 사람은 육 그 자체입니다.  

 

타락한 인간안에 무엇이 거하고 있습니까? 

로마서 7 : 20 

 

 

 

사람안에 거하는 죄를 무엇이라 합니까? 

로마서 7 : 18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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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내 속 곧 내 육신(Flesh=sarx)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’에서 ‘육신’은 몸이 아니라 

Flesh=sarx. 육에는  오직 죄만 있다는 것   

 

 

그 결과는 무엇입니까? 

로마서 7 : 19 

 

 

 

 

 

 

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두 방면에서 관찰해야 합니다.  

죄책의 제거와 오염의 해소입니다.  

 

2. 불신자에서 신자가 될 때 일어나는 죄용서, 즉 칭의에 대하여,  

 

불신자는  어떻게 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읍니까?. 

에베소서 1 : 7  

 

 

 

예수님이 피흘리심이 ‘나를 죄를 사하기 위하여’ 라고 믿을 때 ,,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여김을 받게  

됩니까? 

로마서 4 : 24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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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심을 믿을 때,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

전가되어 의롭다고 여겨집니다.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 영원히 거룩이 고정되어 다시는 타락할 

수 없는 것을 칭의(Justification)라고 합니다. 칭의는 영생 부여의 조건입니다.  

 

 

 

3. 신자가 되고 난 후 짓는 죄의 용서 

 

중생한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,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는 그대로 있지만 죄로 인해  

교제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.  

 

 

신자가 된 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까?  

 

요한일서 1 : 9  

 

 

 

 


